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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임윤아 CF 전성시대… 전지현 시대 가나
배우 전지현 주지훈 등 ‘킹덤’ 주역을 캐

스팅,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tvN드

라마 ‘지리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

반 성적을 내면서 혹평과 함께 주식과 CF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리산은 제 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

라는 기대감에 방영 전부터 예능 프로그

램에 김은희 작가가 출연하면서 일찌감치 

2021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기대를 모

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첫 방송을 탄 뒤 드

라마의 어색한 컴퓨터그래픽(CG) 효과와 

과도한 PPL(기업간접광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9.1%로 시작했던 시청률은 3회에 

7.9%까지 떨어졌다. 4회에는 반등해 9.4%

에 이르기도 했지만 주말에 드라마가 방

영된 후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떨어

지는 현상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작사인 에이스

토리(241840)의 주가는 5일(금) 3만1250원

으로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인 지난 22일 4

만9550원보다 36.93% 하락했다. 같은 기

간 시가총액은 4723억원에서 2979억원으

로 1744억원이 날아갔다. 공교롭게도 에이

스토리는 지리산이 방영된 직후마다 주가

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동제작에 나선 스튜디오드래곤

(253450)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9만4500원에서 5일 8만8300원으로 

6.56% 빠졌다. 

지리산 제작을 후원한 네파의 아웃도어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나디아퍼시픽의 모회사인 태평

양물산(007980)도 3345원에서 2435원으

로 27.20%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도 

117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블랙버스터로 기대를 모았던 지리산의 

추락으로 관련 업계에 도미노 충격이 이

어지고 있다. 

시청자의 지적이 빈번한 부분은 PPL이

다. 줄거리의 개연성이 이어지는 PPL은 흐

름을 끊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

어트리고 있다. 

프로 산악인에 버금가는 레인저들이 깨

끗한 ‘네파’ 등산복을 매일 갈아입다시피 

하는 모습은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게 일

부 시청자의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

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드라마 지리산은 여자주인공이 네파의 모

델 전지현이고 네파가 단순히 협찬하는 

수준이 아닌 제작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작지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 

네파는 드라마 지리산을 자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사 

온라인몰에 ‘지리산 전용몰’을 만들고 백

화점 팝업스토어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지리산 전용몰의 경우 ‘드라마 지리산에

서 노출됐던 제품’이라며 회차별로 나오

는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매회 패션쇼

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새로운 등산복과 아

이템·장비가 모델 전지현을 빌어 카탈로그

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는 지나친 간접광

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애니콜 신화를 이끈 전

지현 시대는 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지현은 2014년부터 

네파의 얼굴로 8년째 활동하고 있다. 

현재 CF 모델 업계의 퀸은 수지다. 수지

가 신거나 입으면 모두 품절이다. 임윤아도 

수지와 막상막하 1,2위 자리를 다투고 있

다. 수수하고 은근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신

민아도 CF 모델 포섭 순위 최상위급이다. 

CF 광고업계에서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

는 게 정설이다. 대세를 무시하면 실패만 

따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파의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

(MBK)다. 2013년 지분 94.20%를 9970억

원에 사들였다. 인수 뒤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한 때 1조원 매출을 넘보던 네

파의 지난해 매출액은 2804억원으로 쪼그

라들었다. 작년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전

년대비 76.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커

녕 순손실 규모만 1167억원에 이른다. 

전지현의 이름값에 올인한 네파, 전지현

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한 블록버스터 급 

드라마 지리산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더 

큰 위기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

목된다. � 이재훈 기자 

‘지리산’ 시청률 추락… 전지현만 믿었던 네파 애간장

생활경제

긁힘·얼룩 걱정 끝

패샤, 기능성 쇼파 출시 

론칭기념 최대 35% 할인

쇼파 전문매장 ‘패샤’가 2021 가

을·겨울 시즌을 맞아 최신 프리미

엄 기능성 아쿠아텍스 페브릭 쇼

파를 출시, 대형 거실을 위한 카우

치형 코너 쇼파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론칭을 기념해 3.5~8인용 

등 일부 제품에 한해 기본할인 5%

와 추가 할인 최대 30%까지 적용

하며 이달 말까지 전시상품 추천 

할인행사도 이어간다. 

인천가구단지 ‘패샤’ 쇼파가 야

심차게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가구 제작 40년의 기술력과 노하

우가 집약된 새로운 프리미엄 임팔

라 죠야 쇼파다. 

이 쇼파는 기능성 패브릭 쇼파로 

더블 플로킹(실이 교차되는 형식

의 일반 직조 방식을 벗어나 섬유

를 수직으로 세워 만드는 직조 방

법을 2배로 적용) 공법을 적용했

다.

스크래치와 얼룩에 강하며 스웨

이드 같은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

이다. 

일자형, 코너형 등 원하는 공간

에 맞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팔걸이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쇼파 전문매장 ‘패샤’가 2021 가을·겨울 시

즌을 맞아 최신 프리미엄 기능성 아쿠아텍

스 페브릭 쇼파를 출시했다.

패샤

G마켓과 옥션·G9가 12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빅스마

일데이는 메가 브랜드와 파트너십으로 추

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흥행몰이를 예

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고객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전자·타미힐피거·LG생활건강 등 3개

의 메가 브랜드 포함, 다양한 빅브랜드사

와 강력한 협업으로 혜택을 최대한 강화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디지털기기와 가전 종류에 

따라 G마켓에서는 최대 28만 8220원까지 

할인되는 중복 할인쿠폰 17종, 옥션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16종

의 중복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노트북과 PC는 물론, 비스포크 등 삼성

전자 인기 가전과 갤럭시탭·자급제폰·갤럭

시 버즈 등 모든 삼성전자 제품을 한자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미힐피거는 21년 인기 가을 겨울 컬렉

션을 선보인다.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스마

일클럽 대상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타

미힐피거와 타미진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

객 대상 혜택도 키웠다. 

8일 빅스마일 라이브쇼에서는 캐주얼 아

메리칸 데님 브랜드 타미진스의 인기 컬렉

션을 소개한다. 타미진스 티셔츠와 양말

을 방송 중에만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LG생활건강 브랜드관에서는 기저귀·샴

푸·생리대 등 제품군에 따라 최대 25%까

지 중복할인되는 쿠폰을 최대 17장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 

헤어케어 제품과 바디케어·구강케어·스

킨케어 브랜드는 물론 LG생활건강의 인

기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도 확인할 수 

있다. 

12일에는 장사의 신동 라이브쇼를 통해 

닥터그루트를 단독 특가에 선보이며 추첨 

이벤트 등 강력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재훈 기자 

G마켓·옥션·G9, 빅스마일데이 관심 집중 

200여개 브랜드와 협업, 할인·쿠폰 등 흥행몰이 예고 

현재 CF 모델 업계의 퀸은 수지다. 수지가 신거나 입으면 모두 품절이다. 임윤아도 수지와 막상막하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왼쪽부터 수지, 임윤아,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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